
2024년도 제2차

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(실무수습) 안내

□ 연수일자: 2024. 8. 19.(월) ∼ 8. 23.(금) (5일, 40시간)

□ 연수장소: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[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, 11층 (태평로1가)]

□ 연수대상: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

□ 연수내용: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, 조정심리 방청, 토론회

□ 연수일정

일�자 연수내용 일�자 연수내용

8/19

(월)

·� 연수일정�안내

·� 언론중재위원회의�역할과�과제

·� 판례로�보는�언론재판의�쟁점과�실무

·� 토론회�준비

8/22

(목)

·� 언론조정사례�톺아보기

·� 변호사가� 알아야� 할� 협상/조정이론과�

성격유형에�따른�대응방안

·� 조정심리�방청�및� 토론회�준비

8/20

(화)

·� 헌법과� 언론법:� 언론법의� 체계와� 언론

소송의�구조

·� 언론분쟁�관련�소송·자문�업무의�이해

·� 조정심리�방청�및�토론회�준비

8/23

(금)

·� 조정심리�방청�및� 토론회�준비

·� 토론회

·� 기념촬영�및� 수료식

8/21

(수)

·� 법조전문기자에게�듣는�취재현장

·� 중재위원과의�대화

·� 토론회�준비

※ 일자별 연수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연수생 선발

  - 2024. 7. 21.(일)까지 지원서 등(붙임 1∼3)을 작성하여 연수 담당자 메일

(chan3737@pac.or.kr)로 제출(학생 개별 지원)

  - 지원자가 모집인원(24명)에 미달할 시 전원 선발하되, 초과 시 서류평가(경력·활동·

수상 사항 등 40%, 자기소개서 60%) 후 고득점 순 선발(단, 선발자는 학교당 최대 

2명으로 제한)

    ※ 선발자 통보: 2024. 7. 29.(월) (선발자 및 소속 대학원)

※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수가 취소될 수 있음 ※

□ 문    의: 교육팀 차장 이예찬 (02-397-3062, chan3737@pac.or.kr)

mailto:chan3737@pac.or.kr


[붙임 1]

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(실무수습) 지원서

◆ 인적 사항

성 명 생년월일

연락처
(휴대전화) 

(이 메 일)

◆ 학력 사항

학교명 기 간
전공

(복수전공 또는 부전공)
재적 현황

        대학교 

법학전문대학원
∼

 - 학년 : 

 - 입학기수 : 

대학교 ~
(                )

◆ 경력·활동·수상 사항
- 경력: 언론사(교내 포함), 언론유관기관, ADR 기구 근무 경력만 기재

- 활동·수상: 언론, ADR 관련 사항만 기재

경력·활동·수상 내용 기간 등 (월까지 기재) 담당업무 등

~

~

~

~

~

 위 사항은 사실과 같습니다.

.     .     .

○○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  지원자 :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▷ 기재 공간 부족 시 행 추가 가능



[붙임 2]

자기소개서

※ 글자체 맑은고딕, 글자크기 11pt, 자간 0, 줄간격 160%, 최대 3장 분량

1. 지원동기

2. 언론조정제도의 법적·사회적 의의에 대한 의견

3. 언론조정제도 관련 법제(언론중재법)에 대한 개선의견



[붙임 3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‧이용 목적 

 - 2024년도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생 선발에 관한 제반 업무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

 -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), 학력 사항, 경력‧활동‧수상 사항 등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

 - 3년(단, 정보주체 동의 철회 시 즉시 폐기)

4.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내용

 - 귀하는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

있습니다. 하지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24년도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생 

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□ 동의함             □ 동의안함

2024.     .     .

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:               (인)

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귀중


